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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

로 자리매짐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개최된다. 부산국

제영화제는 단순한 상업 영화만이 아닌

독립·예술·다큐 영화들이 소개돼 영

화 매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에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9편의

불교영화가스크린에걸린다. 

가장 많은 불교

영화가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단연‘아시

아 영화의 창’이다. 눈길을 끄는 영화로

는 태국 분송 낙푸 감독의‘방랑

(Wandering)’이다. ‘방랑’은 좌절의 굴

레인 속세를 뒤로하고 승려로 출가하는

과정을담고있다. 감독은자신의사찰생

활에서 얻은 경험들을 영화로 투영시킨

다. (메가박스해운대 6관 10월 8일오후4

시·4관 10월 10일오후 2시·3관 10월 10

일오후2시·9관 10월12일오전11시)

‘아시아 영화의

창’을 통해 소개되는 니와츠키노 노리히

로 감독의‘닝코 스님의 수난(Suffering

of Ninko)’은 일본 구전 설화를 모티브

로 하고 있다. 잘 생긴 외모로 모든 여자

들이 반해 문제가 된 주인공 닝코 스님은

수행을 위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지만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알게된다. 이를퇴치하기위해사

무라이와 함께 길을 나선다. (CGV 센텀

시티6관10월 9일오후8시·7관10월14일

오후1시30분·메가박스 해운대 4관 10월

12일오후2시·3관10월12일오후2시)

중국 장양 감독의‘선위

의 영혼(Soul on a String)’은 티베트 작

가 타시 다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

으로 티베트의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

로 죄악, 업보, 용서에 대한 티벳인의 삶

과전설을이야기하고있다. (메가박스해

운대 TM관 10월7일 오후 4시30분·7관

10월7일 오후 4시30분·9관 10월9일 오후

7시30분·9관10월13일오전10시30분)

승려이자 영화감독인 키엔

체 노르부의‘헤마 헤마(Hema Hema:

Sing Me a Song While I Wait)’도 눈

길을 끈다. 미스터리 드라마 내면에는

인간의 행동과 그 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메가박스 해운대 6관 10월8

일 오후1시·1관 10월13일 오후4시·2관

10월13일 오후4시·롯데시네마 센텀시

티 2관 10월10일오후1시)

‘아시아 단편 경쟁’에 출품된

작품들도 눈여겨볼만 하다. 미얀마 웨라

아웅 감독의‘법복(The Robe)’은 미얀

마 군사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하

던 스님이 무슬림 가정에 몸을 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메가박

스 해운대 TM관 10월8일 오후2시·7관

10월8일 오후 2시·2관 10월12일 오후7

시30분·1관 10월12일 오후7시30분·

CGV 센텀시티 3관 10월14일오전10시)

한국 불교영화는 다큐멘터리에

집중돼있다. 다큐멘터리경쟁부문에출

품된‘선두(SUN, 원호연 감독)’는 사찰

에 들어온 두 소년의 이야기다. 감독은

두소년의사찰이야기를통해인연이만

들어내는 생의 파장을 조명한다. (CGV

센텀시티 3관 10월9일 오후4시30분·메

가박스 해운대 9관 10월11일 오후5시·

영화의전당소극장10월13일오전10시)

이밖에도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슈

바시시 부티아니 감독의‘호텔 샐베이

션’, 티베트 고승의 환생으로 태어난 어

린 앙뚜의 삶을 그린 문창용·전진 감독

의‘앙뚜(Becoming Who I Was)’도관

심을 가지고 볼만 하다. 자세한 영화 정

보는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

www.biff.kr)를통해확인이가능하다.

신성민기자motp79@hyunbul.com

선두

법복

헤마 헤마

선위의 영혼

닝코 스님의 수난

방랑(Wandering)

세계의불교영화들부산서만나자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

카카오톡‘라이언’, ‘무지’등 현대

인의 필수품이 된 이모티콘. 이런 이

모티콘과 비슷한 것이 300년 전에도

있었다면? 옛 선비들이 문양이 섞인

편지글을 쓸 때 사용했던‘시전지’를

주제로한특별전이눈길을끈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한선학)은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원주 고판화박물관에서‘선

비의예술-시전지’전을개최한다.

시전지는글이나편지를쓸때사용

한작은종이로대부분판화를이용해

당시 선비들이 좋아한 난초, 매화 등

의문양을새겨넣었다. 

강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특

별전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시전지와

명화 복제집인 화보(畵譜) 관련 자료

200여점이공개된다. 

한선학관장은“특별전을통해곱게

새겨진 목판화 종이에 적은 시 한편을

가까운 지인이나, 연인에게 보내는 여

유를누려봤으면한다”고말했다.
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300년전‘이모티콘’

‘시전지’전열린다

사경을 예술로 끌어올린 외길 김경

호 작가의 최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전시회가열린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외길 김경

호 전통사경 회고전‘잉불잡란격별성

(仍不雜亂隔別成)’을 오는 10월 5일

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라아트

센터 5층에서개최한다. 

김경호 작가가 서울에서 갖는 전시

는 2008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

년 기념 초청전시회 이후 8년만으로

작가에게도이번전시가생애최대규

모의전시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스스로 꼽은

생애최고작품 20점이처음이자마지

막으로전시된다. 

김경호 작가는“전통사경을 바탕으

로 하지만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이를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작

품”이라면서“이번 회고전을 마친 후

에는 소장자에게 대여해 전시하는 작

품 1점을 제외한 최고의 작품 모두 세

계적 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3-1981 신성민기자

사경외길인생40년

발자취를보다

‘우유빛깔 주석 스님’, ‘미소천사 만

초 스님’, ‘행복의 와이파이 심산 스님’,

‘조계종 슛돌이 하림 스님’이 부산에 떴

다. BTN 인기 프로그램‘우리들의 토크

쇼-세상만사(이하 세상만사)’공개방송

이 9월 12일 부산 경성대에서 진행된 것

이다. 번쩍이는 LED리본 머리띠를 낀

불자들의 환호 속에 방송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처럼진행됐다.

이번 공개방송은‘세상만사 시즌 1’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애청한 청취자들을

위한 감사행사로 열렸다. 이날 비가 오

는 궂은 날씨에도 부산지역 불자 500여

명은행사장을떠나지않았다.

공개방송 1부 주제는‘함부로 행복하

게’였다. MC인 심산 스님(홍법사 주

지), 만초 스님(통도사), 하림 스님(미타

선원 주지), 주석 스님(대운사 주지)은

힐링토크를 진행했다. 불자들은 스님들

의 말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무대의 막이 내릴 때마다 직장인 밴드

쵸이가아름다운재즈음악을들려줬다.

만초 스님은‘행복 이뭐꼬!’라는 주제

로 시작을 알렸다. 만초 스님은“행복은

우리 삶의 주제이다. 이 행복을 얻기 위

해서 많은 사찰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기

억해야 할 것을 이 가슴이 가장 영험한

도량이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

하림 스님은 첫 등장에서 원숭이 인형

두 마리를 가지고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

다. 원숭이를 데려 나오는 동안 원숭이

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 힘들었다는 스님

의 설명에 청중은 또 한번 웃음을 터뜨

렸다. 이어 주석 스님은‘let it go’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마음의 응어리와 분

노를 해결할 방법으로‘흘러가게 두는

것’을제안했다.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심산 스님은

‘당신의 행복 온도는 몇도 입니까?’를

주제로 힐링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님은

행복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받아들

임’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2부는‘세상만사 그것이 알고 싶다’로

진명 스님이 특별 MC로 초대돼 1년 간

방송된 세상만사의 숨겨진 이야기와 크

고 작은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아울러

즉석질문 시간에서 스님들은‘대불자 고

민해결사’로 그동안 갈고 닦은 내공을

숨기지않고보여줘큰박수를받았다. 

참가자들은 진행 시간 동안 스님들의

편안한 토크에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

다. 정정희(64ㆍ부산 용호동)불자는“스

님들의 모습을 뵈면서 행복했고 진솔한

모습에 더욱 감동이 되는 시간이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세상만사 공개방

송은 1부 2부로 각각 나눠 10월 5일부터

6차례방영된다. 하성미기자

‘힐링멘토’스님들이함께한‘행복토크’
즉석질문시간에스님들이청중들의고민을듣고해답을제시하고있다. LED머리띠등을하고즐거워하는참석대중들(사진위)과재즈콘서트장면(사진아래).

태국, 부탄 등 불교영화 9편 출품 눈길

9월 12일 부산서 진행된 BTN ‘세상만사’공개방송 화제

애청자감사행사로열려

토크및재즈음악등선보여

21회부산국제영화제에소개되는분송낙푸감독의‘방랑(Wandering·사진왼쪽)’과니와츠키노노리히로감독의‘닝코스님의수난(Suffering
of Ninko·사진오른쪽)’스틸컷. 사진제공=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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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과정신입생모집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茶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간편한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입학식: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화엄경반: 9월20일화요일저녘7시30분
●반야심경반 : 9월21일수요일저녘7시30분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폭력적 행동,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각종빙의의구체적증상

상담해법 문제해결중심으로상담: 빙의치유전문자격갖춤

제주불교금강선원(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064)746-0789
상 담
문의처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다른기운이들어올수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최고실력 보유 (전국최고)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전문가를만나야문제해결이가능합니다!
한사람의인생과가족의행복이걸린문제입니다!!


